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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사범대 부설고교 배드민턴팀

이창단이래첫우승을거머쥐었다

전대사대부고 나성승(2년)과 박민혁

(3년)군은 지난 9일 충남 당진 실내체육

관에서열린 97회전국체전배드민턴남

고부 개인복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

다전국체전우승은지난 1990년 4월팀

창단이래처음이다

나군등이맞붙은결승전상대는강원

진광고로 지난 95회전국체전배드민턴

개인전우승과 96회전국체전개인전준

우승을따낸강팀이다

나군등은그러나침착한경기를펼쳐

세트스코어 2대 1로 누르고 시상대 맨

위에올랐다

고영구 고치는 우리 선수들이 순발

력과 집중력 컨트롤이 뛰어난데다 그

동안 꾸준히 연습을 해온 게 좋은 결과

로이어졌다고말했다

아산김지을기자dok2000@

이용빈 전국체전 첫 정식종목 바둑 金

한국 육상의 간

판 김국영(25광

주시청)이 종아리

통증을 호소하며

제 97회 전국체육

대회 200m를 기권

했다 전남 순천의

한국바둑고는올해처음전국체전정식종

목으로 채택된 바둑 고등부 금메달을 가

져오는 영광을 안았다 리우올림픽 대표

출신 백수연(25광주시체육회)은 수영 2

관왕에올랐다

김국영종아리통증으로 200m 기권

김국영은 10일 훈련 과정에서 종아리

통증을호소 코치진의만류로 200m에나

서지않았다

김국영은 전날 열린 남자 100m 결선에

서 10초47의기록으로가장먼저결승선을

통과금메달을수확했다

그는 이날 경기를 마친 뒤 통증에도 불

구 200m에 출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

만 감독코치는 선수 보호 차원에서 이같

은결정을내렸다

김국영은 11일 400m 계주 12일 1600m

계주에는예정대로출전할예정이지만지

난해 달성했던 전국체전 4관왕은 어렵게

됐다

여자 멀리뛰기세단뛰기 국내 1인자

배찬미도 이날 열린 멀리뛰기에서 6m1의

기록을 내는데 그치면서 동메달을 따는

데 만족해야했다 대신 문도희(조선대 4

년)가 여대부 멀리뛰기에서 5m78의 기록

으로금메달을거머쥐었다

이용빈첫정식종목바둑금메달이

용빈(19한국바둑고 3년)은 올해 처음 정

식종목이된바둑고등부혼성개인전부문

에서금메달을목에걸었다

전남도교육청이 정책 사업으로 바둑특

성화고를개교한지 4년만의결과라는점

에서전남교육청은고무된분위기다교육

청은그동안수도권전문도장을통한사교

육 중심으로 이뤄졌던 바둑 교육을 공교

육테두리로끌어들였다는점에서의미를

평가했다

학년당 1명씩 3명의프로기사를바둑강

사로두고바둑기술교육을담당하게한점

도 전국체전 금메달의 성과를 내는데 한

몫을했다는게전남교육청분석이다

리우올림픽 대표 출신 백수연 평영

2관왕리우올림픽대표백수연(25광주

시체육회)은 수영 2관왕에 오르며 이름값

을 했다 그는 이날 열린 평영 200m 결승

에서 2분27초 64의 기록으로맨먼저터치

패드를 찍었다 그는 지난 8일 열린 평영

100m에서도 1분09초12의 기록으로 시상

대맨위에오르며국내최강자자리를지

킨바있다 기대를모았던리우올림픽대

표 원영준(18전남수영연맹)은 남자일반

부 배영 100m 결승에서 54초90의 기록으

로은메달에만족해야했다

이원석(광주체고 3년)도 지난 8일 개인

종합금메달을딴데이어이날체조남고

부 평행봉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2관왕에

올랐다 아산김지을기자dok2000@

수영백수연체조이원석 2관왕

육상김국영 200 기권

10일오전충남아산경찰교육원체육관에서열린제97회전국체육대회검도 16강전에서만난광주와전남대표가죽도를휘두르며공방전

을펼치고있다경기는 3대2로광주가승리했다 아산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아산서만난광주전남검객

고영삼(45)씨는전국체육대회복싱

헤비급 부문 금메달리스트다 그는

광주대표로제 71회부터 79회까지무

려 9연속금메달을따내며 4각의링

을 누빈 국내 최강자였다 그가 전국

체전에서따낸금메달만모두 10개에

이른다

운동선수 출신 아버지의 피를 그

대로 물려받았을까 그의 딸 고하늘

(17광주체고 2년사진 가운데)도 제

9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따

냈다

고하늘은 10일 충남 금산 음성종합

운동장에서 열린 자전거 여고부 20

포인트레이스부문에출전압도적기

량을 선보이며 1위에 올랐다 그는 지

난 8일 열린 단체 스프린터에서도 동

료들과팀을이뤄동메달을일궈냈다

고하늘은 남은 도로개인독주 15에

서도좋은성적을노리고있다

고하늘은 전국체전금메달 10개를

딴아버지처럼금메달 10개를따는게

꿈이라며 끊임없는 노력과 꾸준한

몸관리로 오랫동안 정상의 자리를 지

켜온 아버지처럼 오래 기억되는 운동

선수를 길러내는 체육교사가 되고 싶

다고말했다

아산김지을기자 dok2000@

아버지처럼금메달 10개 채울래요

광주체고고하늘 자전거금동메달수확

전대사대부고배드민턴팀창단첫우승

<순천한국바둑고>


